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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을�외워�봐 르완다�동화( )

원작 마법의�주문:�

글 이브라히마�디야예:�

그림 카푸치니�마질레:�

편집 문화다양성�교육자�강민기 민경호:� ,�

배역� 코끼리 하이에나 마마텡가�할머니 카멜레온 사자 파리 거북이:� ,� ,� ,� ,� ,� ,�

옛날�어느�날 파라피나�땅에�너무�오랫동안� 비가�내리지�않아�동물들이�굶주리는,�

일이�있었어요.

하루는� 제일� 나이� 많은� 코끼리가�바오밥�나무� 아래로� 친구들을�불렀어요.

코끼리� 친구들아 이대로�계속�비가�내리지�않으면� 물은� 말라버리고�우리는� 다:� ,�

죽을지도� 몰라 내일� 아침� 일찍� 모두� 함께� 먹이를�찾으러�가면�어떨까� � .� ?

동물들 다같이 좋아 좋아 가�보자( )� :� ,� .� ~

　

다음�날�아침 코끼리와�친구들은� 먹이를�찾아�길을�떠났어요,� .

동물의� 왕�사자가� 앞장을�섰고 벌과� 파리가�하늘을�날며�무슨�일이�생기지는� 않는지�지켜보았어요,� .

코끼리와� 키가�큰� 기린은�행렬의�맨�뒤에서�걸었고 눈이�좋아�멀리�볼�수�있는,�

카멜레온은�기린의�머리�위에�앉았어요.

그렇게� 한참을�걷는데�하이에나가� 칭얼거리기�시작했어요.

하이에나� 난�더는�못�가 배고파서� 더는� 갈� 수가� 없다고:� .� !

사자� 그만� 칭얼거려 함께�가기�싫으면�혼자�집으로� 돌아가:� !� !

사자의� 호통에�친구들은�모두�입을�다물었어요.

그때�카멜레온이�소리쳤어요.



카멜레온�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과일이� 달린�나무가�보인다:� ,� ,� ,� !

마룰라�나무�같아� � � � !

카멜레온의�말에�사자는�벌과�파리를� 그곳으로�보냈어요.

잠시�후 나무�근처로�다녀온�파리가� 말했어요,� .

파리� 진짜야 카멜레온은�눈이�정말�좋다니까:� !� .

과일이�가득�달린�마룰라� 나무야.

원숭이가� 제일�먼저�마룰라�나무에�올라가� 힘껏� 가지를�흔들었지만� 열매는�떨어지지�않았어요 힘�센�.�

코끼리가� 당겨도�열매는�떨어지지� 않았어요.

코끼리� 혹시�이� 나무는�마법에�걸린�게�아닐까:� ?

카멜레온� 저�멀리�바오밥�나무�아래�할머니가� 보인다:� !

그런데�저�할머니는�이�나무�열매랑� 비슷한� 열매를�먹고�있어� � � � !

코끼리� 그래 그럼�내가�할머니에게� 열매를�어떻게�땄는지�물어보고�올게:� ?�

할머니의� 이름은�마마텡가였어요 마마텡가�할머니는�코끼리와�친구들이�안타깝고� 불쌍해서�마룰라�.�

열매�따는�법을� 알려주기로�했어요.

마마텡가� 할머니� 마룰라� 나무� 열매를�따려면�주문을�말해야� 한단다:� .

내가�알려줄� 테니� 잘� 외워� 보렴� � � � .

디컴�다컴� 라컴� 디니컴�판컴�판컴�비비�사야� � � � .

코끼리�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:� ,� .� .

마마텡가� 할머니는�코끼리의� 뒷모습을�보며�알�수�없는�웃음을�지었어요.

코끼리� 디컴�다컴�라컴�디니컴�판컴�판컴�비비�사야:� ~

코끼리는�마마텡가�할머니가�알려준�주문을� 잊어버릴�까봐�몇�번이고� 소리�내� 외우며�걸어갔어요.� 그�

때�갑자기�코끼리� 앞에� 커다란�물웅덩이가� 나타났어요.

코끼리� 와아 물이다 잠시�목욕만�하고� 갈까:� -!� .� ?

그런데� 잠시� 후 코끼리는� 마마텡가�할머니가�알려준� 주문을�잊어버렸다는� 걸� 알았어요,� .

　

코끼리� 어쩌지 주문이�기억이�안�나네:� ,� ~

�



친구들에게�도착한�코끼리가� 우물쭈물�말을�꺼냈어요.�

코끼리� 열매를�따려면�주문을� 외워야�하는데 마마텡가�할머니가� 주문을� 가르쳐:� ,�

주긴�했어 그런데�내가�그만�이�곳으로� 오는� 동안� 까먹었어� � .� .

애들아 정말�미안해 난�내가�너무�부끄러워� � ,� .� .

그�말에�하이에나가�소리쳤어요.�

하이에나� 거짓말이지 거짓말이�아니라면�코끼리가� 소문만큼은�머리가� 좋지� 않는거군:� !?� .

코끼리� 흑흑 애들아 주문을� 외우는� 건� 쉽지� 않아:� ,� ,� .

너희도� 쉽지� 않을� 거야 나를�믿지� 못하겠다면�너희들도� 한번� 해� 봐� � .� .

하이에나� 그래 알았어 내가� 해� 볼게:� !� .� !

마마텡가� 할머니에게�주문을� 들은� 하이에나는�친구들� 앞에서�코끼리를�놀릴�생각에

얼른�친구들에게�달려갔어요.�

그런데� 그때� 죽은� 낙타� 한� 마리가�쓰러져�있는�걸�우연히�보았어요.

하이에나� 이게�웬�낙타야:� ~

너무�배고팠던�하이에나는�허겁지겁�죽은�낙타를�맛있게�먹었어요.

하지만� 하이에나�역시�마마텡가� 할머니가�알려준�주문을�잊어버렸어요.

　

동물들 다같이 너도� 코끼리랑�같아 아니 네가� 더� 나빠( )� :� !� ,� !

거북이� 그래 너는� 늘�너만�생각해:� ,� !

　

그�말에�하이에나가�거북이를�때리려고� 했고 코끼리가�쿵쿵�발을�구르며�싸움을�말렸어요,� .

코끼리� 애들아 이렇게�하다간�이�나무�열매를�아무도� 먹을� 수� 없을� 거야:� ,� .

내게�좋은�생각이� 있어 우리�모두를� 여덟� 그룹으로�나누고�마마텡가� � .�

할머니에게�가서�다시�주문을�가르쳐� 달라고�하자 마마텡가�할머니가� � .�

말해주는� 여덟�단어를�각각�하나씩�맡아� 외우는� 거야� � .

　

마마텡가� 할머니는�코끼리와� 친구들이�모두�와서�주문을�알려달라고�하니

거절할� 수�없었어요 코끼리와�친구들은�마룰라� 나무를�향해�뛰었어요.� .

마룰라� 나무� 밑에� 도착한�코끼리와�친구들은�서로�가까이�서서�눈을�감고�함께�외쳤어요.

동물들 다같이 디컴� 다컴�라컴�디니컴�판컴�판컴�비비�사야( )� :� .



그러자� 색색의�마룰라�나무�열매들이� 후두두둑�떨어져�나무�밑은�알록달록한

열매�바다가� 되었어요.

　

동물들 다같이 우와 열매가�떨어진다( )� :� ~� !

코끼리와�친구들은�기뻐서�소리�지르며�배가�볼록해질�때까지�맛있는�마룰라�나무�열매를

먹었어요.�그리고�먹다�남은�열매는� 배고플� 때를�위해�잘� 모아두었다고� 해요.


